
지난 9월 중국과의 데이비스컵에 출전했습니다. 데이비스컵에 뛸 때마다 

태극마크가 주는 책임감은 정말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하루 전 현

지에 도착했고 계속 대회에 뛰느라 체력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다행히 대표팀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으며 월드그룹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

다. 월드그룹은 축구에 비유하면 월드컵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꿈이 월드컵

이라면 테니스 역시 많은 선수가 데이비스컵 월드그룹에 뛰고 싶어합니다. 

대표 선수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스트 멤버가 

출전한다면 우리도 월드그룹에 충분히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스컵이 끝난 후 중국 주하이로 넘어가 250시리즈 대회 예선을 통과

한 후 본선 1회전에서 세계 24위 뤼카 푸유(프랑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올

해 호주오픈에서 4강에 오를 정도로 기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저

도 투어를 다니면서 그의 경기를 많이 봤고 경기를 앞두고 그의 경기 영상

을 보며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또 예선을 통과해 부담 없이 기죽지 않고 공

격적으로 하다 보니 7-6(5) 6-2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를 만나면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초반부터 벌어지면 

따라가기가 힘들어 초반부터 저의 리듬으로 자신 있게 경기하려고 합니다. 

2회전에서 만난 다미르 줌후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세계랭킹이 93위

로 저보다 세계랭킹이 낮았지만 투어에서 세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는 등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 그날 경기에서도 저를 많이 괴롭혀 쉽지 않았고 

결국 6-7(3) 2-6으로 졌습니다. 

다음 경기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라쿠텐오픈이었는데 주하이 대회 복식 

4강까지 올라가면서 라쿠텐오픈 예선 당일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한두 시간 쉬다가 예선 1회전을 치렀습니다. 상대

는 주하이 대회 예선 2회전에서 꺾은 앙리 락소넨(스위스).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돼 이길 수 있었지만 다음 경기에서 파블로 안듀자르(스페인)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았지만 포인트 관리를 잘하지 못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라쿠텐오픈을 아쉽게 마무리한 후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

니다. 시즌 중 제가 유일하게 뛰는 국내대회가 전국체전입니다. 그러다 보

니 투어 대회에서보다 더 열심히 하고 긴장감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로 100회를 맞이한 전국체전에서 제 소속팀 당진시청이 충남대표로 나서 

단체전 2연패를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무

엇보다 개인적으로 고1 때부터 이번 대회까지 전국체전 7연패를 달성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술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좀 고생

해 올 시즌 가장 큰 목표가 부상 없이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랭

킹을 몇 위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남은 3주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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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남은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